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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확인하고 살펴보세요”
- 범죄 악용 등 경각심 제고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 실시 -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확산에 따른 거짓 정보 유통과 범죄 악용 위험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캠페인이 펼쳐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인공지능서비스 역기능 대응을 위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실천을 위해 10~11월 두 달 동안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방미통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 채널에서 ‘인공지능(AI) 시대, 확인템 

장착이 국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 판별 게임과 범죄 악용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확산을 위한 활동들이 주요 내용이며, 국민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캠페인의 목적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률이 높은 새천년세대

(MZ) 및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실시하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소정의 

상품 및 쿠폰 등도 지급한다.

 10월에는 온라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정보와 

조작된 정보를 나란히 제시하고 이용자가 직접 진위를 가려보는 ‘진짜 대 

가짜’ 판별 퀴즈를 카드뉴스와 짧은 영상(숏폼)으로 제작해 순차 공개한다. 

 11월에는 자신만의 정보 확인 방법을 짧은 영상(숏폼)이나 카드뉴스로 

소개하는 ‘확인템 장착 챌린지’도 진행한다.

 별도로 운영되는 확인템 인증 사이트에서 사진을 올리면 캠페인 상징 

배지가 자동으로 합성되며, 완성된 이미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 인증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다양한 쿠폰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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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정보를 접했을 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거짓 정보 판별 점검표(체크리스트)’,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관련 유의

사항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위험을 조기 발견해 신속히 대응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참여 플랫폼’(https://ai.wiseuser.go.kr/ sermain.do) 

이용 방법도 함께 담아 국민이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방미통위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활동(5월~)’, 

‘인공지능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6월~)’ 등 인공지능서비스 

역기능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반상권 대변인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가 고도화되며 국민 생활 깊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2025년 지능

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률이 2023년 12.3%에서 2025년 38.9%로 3년 연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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